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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리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성탄절에 나눈 친절
다이애나 에블린 닐슨

(실화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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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점심 도시락을 드릴게요.” 아카리가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카리는 여동생 미오리가 예수 탄생 장면 장식품을 

꺼내도록 도와주었어요. 아카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게 정말 좋았어요.

아기 예수 인형은 웃음 띤 얼굴로 구유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걸 보니 아카리도 웃음이 났어요. 

아카리는 아기 예수 인형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생각났어요. 일본에는 

아카리네 가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본 사람들도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절 무렵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요.

아빠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아빠는 전화를 받아서 

잠시 통화를 하셨어요. “다시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빠는 전화기를 

내려놓으셨어요.

“봉사 활동을 가시는 거예요?” 아카리가 물었어요.

“응. 도쿄로 가서 집 없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 줄 거란다. 와드에서 매년 도움을 주는 

분들이 계시거든.”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저도 가도 돼요?” 아카리가 물었어요.

“그럼!” 아빠가 대답하셨어요. “미오리도 갈 수 

있단다.”

성탄절 아침, 아카리네 가족은 일찍 일어나 선물을 

풀어 봤어요. 아카리는 선물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나중에 갖고 놀 생각을 하니 신이 났어요.

엄마는 모두가 먹을 점심 도시락을 챙겨 주시며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셨어요. 아카리와 아빠, 미오리는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가 도쿄에 도착한 뒤, 아빠는 아카리와 

미오리를 천막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많은 공원으로 

데려가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 봉사할 거란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가진 것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 

성탄절에 음식이 있으면 이분들에게 축복이 될 거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롤빵과 국수 그릇, 후식을 

식탁에 올려두었어요. 일손을 돕는 아카리 또래 

아이들도 보였어요.

“이 사람들도 다 우리 교회에서 온 거예요?” 

아카리가 아빠께 여쭈었어요.

“모두 다는 아니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놀랍지 

않니?”

아카리와 미오리, 아빠는 상자에 음식을 담은 뒤, 

줄을 선 사람들에게 상자를 나누어 주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카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음식 상자는 곧 동이 났어요. 하지만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계셨어요!

아빠는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음식이 

부족하겠는걸.” 아빠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아카리는 그분들이 음식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게 안타까웠어요. 아카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제 점심 도시락을 드릴게요.” 아카리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각자 가지고 온 점심 도시락을 나눠 줍시다.” 

봉사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사자들은 

모두들 

자기가 갖고 온 도시락을 꺼냈어요. 그 덕분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음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카리는 살짝 배가 고팠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공원에 모인 사람들은 아카리보다 음식이 더 절실한 

분들이었어요.

“아빠는 네가 자랑스러웠어. 네 도시락을 나눠 

주다니 정말 멋지다.” 집에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아빠가 아카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카리가 

말했어요.

아카리는 하루 종일 따뜻하고 행복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건 그냥 성탄절이라서가 아니었어요! 

아카리는 구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뻤어요. ●




